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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옷’은‘염습할때에 송장에 입히는 옷’을말한다 표준어 ‘수의(흙衣)’에

대용하는 제주도방언으로， 사랍과 지역에 따라 ‘호상’또는 ‘저숭옷’이라고도부

른다 이 논문은 사라져가는 제주의 언어 유산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상례와

관련된 제주도방언의 ‘호상웠수의)'관련 어휘를 종류별 명칭과 부분 명칭，바

느질법 관련 어휘 풍으로 나눠 살폈다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제주도방언의 ‘호상

옷*은필상 옷 기운데 가장 갖춰 업었던 ‘흔려1’때의 옷차링에다가 ‘대령’때 필

요한 제구(諸具)인‘갖은수의’로‘이루어진다툴째，‘호상옷’관련 어휘 중 옷가

지의 병청은 한자어보다 고유어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변에 부속물은

예전과 같이 한차어 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대가 변하연서 고유어 사용이

늘고 있다 셋째，부분 명칭에서는 제주도방언의 특정인 문헌어와 특이 어형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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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직하고 있다 특히 이들 어휘 가운데는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은

어휘도 있어 새 어휘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하겠다 넷째，바느질볍

관련 어휘인 ‘손바농질，뒷바농질，맹침，통근솔’등 ‘침션’관련 특이 어형을 새

롭게 소개했다

제한된 지면으혹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호상옷’관련 부분은 앞으로의 과

제로남켜둔다

주제어 호상옷，제주도방언，상예，시신，바느질엽

I 서론

‘호상옷’은‘염습할때에 송장에 입히는 옷’이다 v표준어 ‘수의(좁衣)’

에 대웅하는 제주도방언으로， 사람과 지역에 따라 ‘호상S 또는 ‘저송옷’

이라 부른다 ‘호상(짧표)’은『표준국어대사천4어1 “'IJ 초상 치르는 데에

관한 온갖 일을 책임지고 맡아 보살핍 '2J장례에 참석하여 상여 뒤를

따라감 또는 그런 사람 r3J =호상차지 ”의의미로 쓰인다 하지만 제주

에서는 ‘호상’의의미 외에도 ‘호상옷’의뜻으로도 시용된다

생활양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서 전통생활 양식을 거의 찾

아볼 수 없다 그 가운데서도 전통문화를 중시했던 장례도 집이 아닌 장

례식장 동에서 치르면서 장례 문화도 바뀌고 있다 장례 문화의 변화는

곧 ‘호상옷’(수의)1)의 변화에도 영호탤 주고 있다 예전에는 ‘호상옷’을직

접 장만하거나 만들어 입혔지만 요즘은 수의전문점 퉁에서 사서 입히는

게 일반적이어서 ‘호상옷’관련 어휘도 점차 사장될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의 염습제도는 3~4세기에 도입된 중국의 유교 사상에 의하

여 애1171，의영향을 받기 시작하였지만 고려 말 주자학의 도입 이후 14
세기부터 주희의 『가례』가본격적인 조선시대의 예의 기준이 되었다 조

1) 이 글에서‘호상옷’은국립문화재연구소의『침선장J(중요무형문화재제89호)의분
류뱀에따라 ‘갖은수의’와‘남자수의‘，‘여자수의’를아우르는용어로사용했다
‘갖응수의’는남녀공히필요로승운 수익이고，‘남가수의’는남자 시신에입히
는 옷，‘여자수의’는여자시신에입히는옷을말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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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생종 1년(1470) 불교식 화장금지와 성리학식 상례와 매장을 권장하

였고，생종 2년 『경국대천』이완성되면서 성리학식 상장례(喪흉wID가 포

함되었다 성종 5년 『국조오례의(國朝五i휩혔』의 완성에 따라 사서인 <::t
I!A) 의 상려1절차 및 그에 따른 염습의 염습제구를 신분에 따라 법적으

로 규정해 놓았다 수의(줍:t()라는 용어가 r조선왕조실록』어1 처음 나오

는 때는 광해군 즉위년 (1608) 이다 (중략)수의는 조선 초에서 현재에 이

르기까지 시대에 따라 옷의 명칭이 바뀌었지만，생시의 예복을 사용한다

는 기본 원칙은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다('조선재봉전서』이후에는 대‘

소렴을 통틀어 수의라고 기록하고 있어 치관제구(治相諸具)가포함되었

문헌 자료에서 ‘수의’가소개된 것은 조선 초기 『국조오례의，(1477) 에

‘남자수의’종류와 명칭이 보이기 시작하면서다 조선 중기의 『상례비

요，(1621) 와 조선 후기 『읍혈록，(1771 ，1798)3)과 r사례펀람，(1844) 에는

‘남녀수의’가 소개되었다 『읍혈록」은조선 영�정조 때 윤행임 (1762-

1801)이 아버지 윤염의 상에 관한 기록 (1771) 과 모부인 한양 조씨가 상

을 당했을 때 시말을 적은 기록-(1798)으로，이 기록에는 수의를 포함한

상에 관한 일체의 기록이 담겨 있어 조선시대 상례 문화를 엿볼 수 있

다 특히 ‘수의’각각에 대한 재료와 개수 둥을 상세히 기록해 놓아 종

합적인 ‘수의1 연구에도 큰 도웅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선 의복과 재봉

방법을 처음으로 소개한 김숙당의 『조선재봉전서，(1925) 와 중요무형문

화재 제98호 침선장 정정완의 『침선장，(1998) 에는 ‘수의’의명칭뿐만 아

니라 우리 옷 만드는 볍까지 소개하고 있다 『조선재봉전서」에소개된

‘수의1는 처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중류사회에서 보통으로 하는

것을 표준’4)으로 한 것이다 이 두 자료 또한 제주 지역의 ‘호상옷’관

련 어휘를 고찰하는 데 많은 도웅이 되었다 문헌 속의 수의 명칭은

<표 1>과 같다

2) 문옥균외，조선시대관혼상제(]V)-상례편(3)，고서자료총서99-4，한국정신문화
연구원，1991，268쪽

3) ，읍혈록』의자료는한국정신문화원(2000)의 f조선시대관혼상제N)-상례면(3)，
에 영인되어소개된자료를활용하였다

4) 깅숙당，조선재봉전서，(영인본)，민속원，1925/1995，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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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헌 속의 수의 영칭 5)

중처 남자수의 여자수의

대대(;kW)，흑원령(，~[l1]뼈 답 -*IRrID，최
국'?':S'.혜의(1 럭(貼양L 과유니영1m，한심íifl~) ，꾀 l'j)，말

기혹없음44끼 1>11，망건(網I↑J)，복간(댐ψL 충。il，un 영
옥(맺~)，약수(땐千)，이(때)

상헤비요
대대1 싱으-1(ì~ro，당호(행J힘 과두1 포오11잉성의，원싱íi팎끼，봉두의(쫓뼈，Í\)，장".끼kJi
"h)，한삼1 고 단고j원엠 늑백(fJJ댐L 말，망 "JJ子)포오와 생숲을 병용 。1 대신 채혜(1621)
건)복건 맹옥，충。J，악수(111주)，0]' 윈릅 Ct;1fI)
설언 "Ií열샘子 L 영옥{때뎌)，약쉬펌주 L 을 설연"Ií꽉%子 L 영복(맨~I，악수(↓g뚜)，여
의 썽‘1，대대(:k뿜1 초디 &앙l 폭 {'!(I염깨L 모j女~a)，충。i(7E꽉)단심Kli'b) 단고~~-힘1

읍혈흑V'J 망건(網IIJ)，중척익h中*훗)，장의Í'R10 적 모l뺑↑ $;1; 영!드(저고리31，갱흥상각일(좁써
(1771， 심í$)ι 당교(單뺑1 모l힘 요대 뼈\lI)，맏 효 용 ) 요대 9응없 원섬ílJj])~) 대대(大
1798) (빼다엄(HB ，행선(行lIID，운에앞햄， 욕 쩌，과뒤 ~~tù 일(j1lJ，이(題L 긍)앓，영포

(째침(없 긍(흉，천긍í'ii'젊냉!I!)，영포 20'1í~'Òi 二十RI，횡빼)칩(tI:J，iK깅잉1 천
(~께) 금(天싫 냉l'<1，엠포.(~깨)

복건，망건1 심의 단령(생?없당호1 칙령(~
영(뼈머리싸개)，에때 이라싸께 1 심의 혹

사례연링 ~m，대영)"과두，3<(1생애lilf;흉，，"，衣L 한상 연의“&깅긴혹 원상1 장오^Ií흩衣J，대1 삼자

(1844) (께&:~야;)，.2 단고 소대시유양뼈\lI)，늑 (ν'j"I ，포오j뺀"Ji 치고리 3청)，소상ν1:4;':

백，0]' 충。L 영옥，악쉬 i용手)，발，모 801까 과두{허려띠l 상1 고 단'2，채혜 충
이，영목‘악수(뼈주L 암1 모

져고리 ι 아지，고의，경웃1 중츄악，학장의，회장져고리 1 분흥져고리， 속적상，냥치01，
조선재봉전서 씌1 에션 허 i!I씌 대님 옥건 과두 복파 흥지마 단상，단측것1 바지，원상，당의1 대

(1925) 망건)연모，악슈1 속말단기 현운，신 영1 소렴금，디요”에개，에션，현윤 천긍 영오1

다 .a. 에게 대렵，소령 두슈1 단기 연요 악슈1 내공오랑，선1 영
속고의 적상)정바지 정저교리 y 경두루마기，에 속적성(홍것L 저모려 삼색분흥 속저고
도포h값띤)또는 학?cr으엄~{(X또는 심의 라 노랑 삼회장 저고리 연두 회강저고리L

칩선장 (深衣l 허려 띠，행전(行행，복건(옛rjJ)，현 경치마 윈상1 속속곳{흥것L 경바지1 너른
(1998) 훈(玄쩨O '1지 우지기 대융1 여모

갖은 수의(남녀공용)소영끔νj 、쨌용 1 대형금í:kill.정잉영포(않布1 천굶天걷잉)지요jJè
1Ií)，에개y 피뮤{찢!IJ，역옥〈꺼딩)，악쉬 i합)，'1선?오링t五뼈신

<표 1>의 문헌 자료를 보면， ‘수의’ t영칭은 조선 중기까지는 한자어

명칭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조선 후기 들면서 한자어와 고유어가 혼용되

어 쓰이고 있다 ‘수의’ 종류와 명칭도 시대 변천에 따라 달라지고 있음

5) 분현 속의 수의 명칭 중 『국조오례의" ，상례비요>，，사례떤람』 자료는 한국정신

문화연구원 (2001) 의 자료를 재인용하였다

6) ，읍혈록』에는 습，소렴， 치판， 입관으로 나눠 시선에게 소용되는 호상옷 관련 자

료가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시신에게 소용되는 수의 관련 자료를 뽑아 <표

1>에 정리하였다 「융헐록』어1 남자 저고리를 ‘적심l#m ’이라고 기록한 것과 달

리 여자 저고리는 ‘척고리(~古및)’라고고유어들 음독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을

보연 조선 후기 들연서 고유어 명칭도 병행해 사용했응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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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읍혈록』에서도확인할 수 있다 즉 1771년의 남자 수의로 한자 명

칭 ‘적삼-(m;1;.) ’이보이는 데 반해 27년이 흐른 1798년의 여자 수의에서

는 ‘저고리[m;古里]’처럼우리말을 이두로 표기해 놓은 것을 볼 수 있다

r조선재봉전서』에서는 ‘옷가지’종류로 ‘져고리，바지，남치마，단속것，

겹옷，씌’처럼고유어가 많이 보인다 ‘갖은수의‘의경우는 『국조요례의』

에 보였던 ‘악수’，‘복건’，‘과두’，‘면모’，‘악수’동의 한자 명칭을 그대

로 사용해 장례 풍속이 옛 방식을 고수하고 있읍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수의’의종류와 명칭도 달라졌다 제주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유교 사상에 입각한 상례에 따라 제주 지역 상장

례도 전통 습속에 맞게 변모해 왔다 제주 지역의 독특한 복식이라고 하

면，통과의례에서 볼 수 있는 신생아에게 3-7일 옷으로 입히는 ‘봇되창

옷’'\장녀들이 물질할 때 입었던 ‘소중의’8)，노동복 ‘갈옷’9)，사람이 죽

어서 저승에 갈 때 입는 ‘호상옷’과상제들이 입는 ‘상복’에서찾을 수

있다 ‘봇되창옷’은현대화한 배내옷이 나오면서 자취를 감추었고， ‘소중

의’는‘고무옷’이나오면서 자료 속에서나 찾을 수 있는 옷이 되었다 상

복도 생활양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삼베로 만든 한복 대신에 검정색 양

복이나 검정 한복으로 대체되고 있다 그나마 시선에게 입히는 ‘호상옷’

의 경우는，간소화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옛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호상옷’을만들 수 있는 사람이 고령층에 국한된 데다 제주시

향토무형유산 제3호 ‘수의와부속품 제작‘기능인이 운영하는 ‘수의작

엽장’이문을 닫으며 ‘호상옷’제작 기능 전수가 어렵게 되연서 ‘호상옷’

과 관련한 어휘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주 지역에서 전래되는 ‘호상옷’관련 어휘를 ‘옷

가지’와 ‘갖은수의’로나누어 그 종류별 명칭과 부분 명칭，바느질볍 등

7) ‘봇되창옷’운‘아기가태어나서사홍 만에 업히는，간편하게지은베옷’을말한다
지역에따라서 에창옷 ‘봇빗옷’，‘봇엣창옷’，‘봇뒤옷’，‘봇뒤적삼’，‘봇옷’풍
으로 볼련다 {봇+.되+창옷}구성으혹이루어진어휘다 여기에서‘봇’은태의
제주도방언이고，‘되’는처소격조사다

8) ‘소중이’는장녀들이바다에서울질할 때 입었던 우명으로만든 옷이다 지역에
따라서‘소중기，속콧，올옷’릉우로부른다

9) ‘갈옷’은‘무명이나애로 만든 옷에 감물을들인 옷’으로，제주 지역의대표적인
노동복을말한다 지역이나사랍에따라서‘감옷’이라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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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된 어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필요한 경우는

국어학적 해석도 곁들인다 제주 지역의 ‘호상옷’관련 어휘를 체계화하

고 ‘호상옷’관련 새 어휘를 찾아 기협 F는 것은 국어 어휘의 발굴이라

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U 선행 연구와 연구 방법

제주 지역의 ‘호상옷’관련 연구는 김영돈{1973) ，김동욱 고부지\l974) ，

고부자 {1985) ，김순자 {2002) ，강정희�김순지{2009) 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김영돈 (1973) 은 민속학적 측면에서 제주 지역의 통과의례를 조사하연서

‘호상옷’，‘검은호상‘，‘두름포’，‘소랑’，‘과디’，‘천금’，‘지금’퉁 ‘호상

옷’관련 어휘를 소개하였다

김동욱’고부재 (1974) 는 제주도의 ‘호상옷’의가짓수를 석주선의 『우

리나라 옷』을 기준으로 제주 지역 15군데에서 ‘호상옷’을조사하여 남

녀 수의 명칭을 정리하였다 여자 수의 품목으로 ‘나삼(원삼)，과두，바

지，지금，천금，맹전，오색한삼， 버선，악수，설맹지， 맹목，소냥，앵기，

현훈，저승돈，속중의，속치마，겉치마，저고리’동을，남자 수의 품목으

로 ‘도복，악수，명목，대렴포，버선，바지，저고리，과두，오낭，창옷(두루

마기)，저송돈’을 소개했다

고부자 {1985) 는 남자 호상옷과 여자 호상옷으로 나눠 호상옷 입는 순

서와 특정 풍을 소개하논 한편 염습 때 필요한 제구 등도 함께 제시해

놓았다

김순 ;<}(2002)는 신문 기획 연재물에 ‘수의기놓인’을 소개하면서 호상

옷의 종류와 명칭에 대해 다루었고 10)，강정희 김순자{2009) 는 국립국어

원의 민족생활어 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호상옷’관련 어휘를 국어학적

측면에서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JJ) 향토무형유산 제3호 ‘수의와 부속품

10) 김순재2002)는 『제민일보，(2002. 2. 22)의 기획 연재「服껴주사람들의삶과 문
화」에서‘수의기능인김정생할머니’를통해서‘호상옷’과부속울 28가지의명칭
과 호상웃에얽힌 。싸기퉁에대하여 다룬바 있다 이 자료는김순재2006)의 r제
주의 삶과문회녘 잇는사람들와치와바치』에다시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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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기능인’ 김경생의 구술 자료와 ‘호상옷’의 종류， 부분 명칭， 재료，

바느질법 등과 관련한 어휘가 체계있게 정리됐다

〈표2> 제보자와 조사 정보

이름 성별 출생연도 2f'-~λ→ 조λ} 연월 "1고

허순화 여 1932 구좌융옹당리 2α)5. 8 작고

홍진규 여 1915 에월읍수산리 2006. 6.

김혹은 냥 1937 냥원읍대홍l러 2006. 7

갱정순 여 1932 。R월융하귀2리 2007. 7

고순여 여 192é 제주시이호2동 2007. 8.

검정생 여 192] 제주시상도1동 2α~ 8

현군식 여 1926 냥원융냥우l리 2α)9. 6.

깅성육 \Jι 1926 한경연조수2피 2013. 12.

이옥춘 여 1932 한경연조수2려 2013. 12.

이수성 여 1931 조천읍의F흘리 2014. 2.

그동안 제주 지역의 ‘호상옷’관련 연구는 “기록에 의한 자료가 전무

한 상태여서 남아 있었던 약간의 실물자료와 高老들의 경험담이나 조상、

들에게 전하여 들은 것을 다시 틀려주는 口傳자료 "12)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 역시 문헌 자료와 제주 지역의 나이 많은 토박이 제보자

들의 구술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주 지역의 ‘호상옷’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허순화 (200 ’)，

홍진규 김흥은 -(2006) ， 김정순 고순여 (2007) ， 김정생�현군식 (2009) ， 김성

욱 이옥춘 (2013) ，이수성 (2014) 둥 10 명의 제보자의 구술 자료와 기존의

11) 본고는 김경생(2009) 의 자료에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호상옷’관련 자료를 추가

하여 새롭게 논문으로 작성한 것이다
12) 고부자，제주도민의 상례에 나타난 복식←호상옷과상복」，r제주도연구』제2집，

1985 ，101쪽 고부자는 이 논문에서 제주도 복식의 연천 과정을 해방 이전까지를

제주도 고유복식의 하한기로 잡고 해방 건후 10여 년간을 혼용기록 그 후는 죄

되기로 잡고，제주 토착민의 전통 복식 형태는 해방 전후 외래에서 유입된 복식의

혼용기까지의 형태로 창고 있다 제주도의 ‘호상옷’의경우는，예전과 달리 웠의

색깜 퉁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지금도 전래 방식대로 짓고 있어 제주도 옛 복식

형태를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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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자료를 기반으호 진행되었다 김정생 김정순 고순여 홍진규 구줄

자료 1’)는이미 발표된 자료이고，허순화�김홍은�현군식 김성욱 이옥춘

이수성의 자료는 미발표 자료다 이 글에서는 10명의 구술 자료와 「조

선재봉전서，.'침선창』풍 문헌의 수의 자료와 비교하며 제주도방언의

‘호상옷’관련 어휘를 고구하려고 한다

<표 2>는 제보자와 조사 정보다

m ‘호상옷’에 대한 제주민의 인식과 종류별 명칭

1 ‘호상옷’에대한 제주 사람틀의 인식

“제주에서는 ‘살앙호사 흔 번 죽영 호사 흔 번’라는말이 전할 정도

로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갈 때는 ‘호사’하는것처럼 ‘호상옷’에신경을

썼다 여자의 경우는 혼인할 때 입었던 원삼을 환갑 때 다시 입고 잘 간

수하여 두었다가 호상옷으로 삼았다 남자의 경우는 흔인과 환갑 때 업

였던 도포를 수의로 입혔다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틀이 흰 명주

로 ‘호상옷’을새로 짓고 있다 호상옷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직접 준비

해 두기도 하지만，자식들이 환갑 때 지어서 드린다 (중략)요즘은 재봉

틀을 사용해 호상옷을 만들지만 예전에는 손바느질로 지었다 바느질할

때도 매듭을 짓거나 뒷바느질은 절대 삼갔다 매듭을 짓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맺힌 한을 풀고 가라 ’는산 자의 염원이며，뒷바느질을 않는

것은 ‘뒤돌아보지 말고 저승으혹 잘 가라 ’는뜻이 내포되어 있다 "14)

‘호상옷’재료는 주로 삼베와 명주를 쓰는데，명주를 최고로 친다 “무명

이나 모시，화학 섬유는 절대 호상옷의 재료로 써서는 안 된다 무명옷

은 시신이 썩을 때 시신을 새카망게 만들고，모시를 쓰면 지손들의 머리

에 새치가 생기게 하며，화학 섬유를 쓰면 시신이 잘 썩지 않는다고 해

13) 김경생의구술 자료는강정희김순*2009) ，김정순고순여홍진규의자료는김순
재207，2008，2(12) 를 참고하였다

14) 김순자 r제주의삶과 문회를잇는사랑을와치와바치"도서출판각，2006，23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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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한다 "15)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공단(즙없)이나명주(明*벼)같

은 견직물과 모시 �삼베[麻]등을 많이 사용하는데，빨리 썩는 것이 좋다

고 하여 모시나 삼베[빠布]를많이 사용 ’16)해 제주의 습속과는 다릎을

알수 있다
‘호상옷’은윤달에 많이 짓는다 윤달은 ‘공달’이라하여 아무 탈이

없고，이때 ‘호상옷’을지어 두면 무병창수한다는 속신이 있다 17) ‘호상

옷’을미리 지을 때는 ‘손없는’날을 택해서 히는데，뱀날이나 쥐날，본

명일에는 짓지 않는다 18) 좀이 생겨 구멍이 난 것을 입히면 자손 대에

좋지 않고，쥐가 쏠아 구멍이 난 ‘호상옷’을입히면 도둑질 하는 지손이

태어난다는 속신 때문에 기피한다

제주 지역의 ‘호상옷’은남녀에 따라 의복 종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갖은수의’에는차이가 없다 ‘호상옷’의가짓수는 시신을 염습

할 때 필요한 ‘옷가지(속옷，바지，저고리와 바지 또는 치마，장옷，도포，

보션，허리띠 따위)’와그에 따른 ‘갖은수의(지금，천금，검은호상，엄두，

신발，명정 따위)’를합쳐 30가지 가까이 된다 제주 지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초소렴’과‘대소렴’의과정을 거친다 ‘초소렴’은시신의 폼이

오그라들지 않게끔 베로 간단하게 묶는 절차이고， ‘대소렴’은시신에

‘호상옷’을입히고，관 안에 시신을 넣는 과정을 말한다

2 ‘호상옷’의종류와 명챙

1) 옷가지

@상의 속적삼，적삼，속저구리(속저고리)，저구리(저고리)

‘속적삼，적삼，속저구리(속저고리)，저구리(저고리)’는제주 지역에서

전래되는 ‘호상옷’의상의 명칭이다 남자의 경우는 ‘적삼’을입히고，

‘저고리’를입히연 된다 적삼은 흩으로 만든다 여자의 경우는 ‘속적삼，

15) 겸순자，앞의책，234쪽
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13권，1991，268쪽
17) 위의 책，237쪽

18) 강정희�김순자，'2009 년도 민족생활어조사 1-호상옷J，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2009，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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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삼，속저고리， 겉저고리’ 순으로 입혀 남자보다 여자 옷의 가짓수가

많다 ‘속저고리’는적삼 대신에 입히는 옷으로 ‘겉저고리’와달리 통정

을 달지 않는다 주로 명주나 삼베로 만든다 예전에는 물색저고리도 입

혔으나 지금은 흰색 명주로 만틀어 입힌다 ‘속적삼’과‘적삼’은흩으로

만들지만 ‘저고리’는안에 솜을 넣어서 만든다 『사례편람" .조선재봉

전서』 퉁에 따르면， 여자의 경우는 저고리 3개，치마 2개를 입히는데，

제주 지역에서는 저고리를 2개를 입히는 것이 다르다

방언형에는 ‘저고리’라는명칭 대신에 ‘저구리’형태도 나타나는데，

이는 r역어유해，(상45)의 ‘져구리옷 'J애옛子’와r한중록，(14)의 ‘져구

리을 닙으시고’의 ‘져구리’가단모음화한 1 형태로 제주도방언에 옛말이

잔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조오례의」의‘한삼’은‘적상’의의미

로쓰였다

@하의-속중의(점뱅이，정뱅이，속곳)，중의，바지，소중의，단속곳，굴

중의，속치메，겉치메

‘속중의，중의，바지，소중의(속곳)，단속곳，속치메，겉치메’는 시신의

하의에 입히는 옷이다 남자의 경우，‘속중의，중의，바지’순으혹 입히는

데，‘속중의’는맨 안에 입히는 옷이다 ‘속중의’라는말 대신에 지역에

따라서 ‘정뱅이，정뱅이，속곳’이라는 명칭도 사용하고 있다 요즘은 서

구 문물의 영향으로 ‘속중의’라는어휘 대신에 ‘팬티’나‘속살마다’처럼

외래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여자의 경우는 ‘소중의(속곳)，단속곳，굴중의，속치메，겉치메’순으로

입힌다 ‘소중의’는맨 안에 입는 속옷으로 사람에 따라서 ‘속곳’이라고

도 한다 ‘굴중의’는통이 ‘굴’처령넓은 중의이며， ‘소중의’는‘속중의’

의 ‘속’에서‘}이 탈락한 어형으로，지역에 따라서 ‘소중이，소중기’라

고도 한다 ‘소중의’는여성의 속곳을 일컬을 때만 사용한다는 점이 특

이하다 ‘단속곳’은‘소중의’위에 입히는 속옷으로 ‘속치마’대선에 입

혔다 ‘단속곳’대신 ‘속바지’를입힌 후에 그 위에 ‘속치메，겉치메’순

으로 입히기도 한다 ‘치떼’는표준어 ‘치마’에대웅하는 방언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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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옷-창옷，도원도폭， 큰옷)，장옷

‘창옷，도복，장옷’은 상하의를 입힌 후에 맨 위에 입히는 겉옷이다

남자 시신에는 ‘창옷’을입힌 후 ‘도복’을입히고，여자 시신에는 ‘장옷’

을 입힌다 ‘창옷’은‘도복’안에 입는 옷으로 표준어 ‘소창옷’에대용하

는 방언형이다 ‘도복’은‘도폭，큰옷’이라고도 하는데 표준어 ‘도포(道

빠’에 대웅하는 방언형이다 ‘도복’은예전에 남지들이 통상 예복으로

입었던 겉옷으로， 소매가 넓은 ‘두리소매’에동 뒤에 길게 늘어뜨리는

‘업을복’이라는딴 폭을 대서 만든다 반면 ‘창옷’의소매는 넓지 않은

일자형으로 되어 있다 ‘도복’위에는 ‘띠’를맨다

‘장옷’은여자 시선에게 맨 마지막에 입히는 겉옷이다 예전에는 시집

갈 때 입었던 ‘원삼’이나초록색 옷감에 자주색 깃과 끝동 고름을 단

‘장옷’을‘호상옷’으로입혔는데，묘를 옮기는 과정에서 시신의 뼈에 물

감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요즘은 흰색 영주로만 만들어 입힌다

위의 ‘저고리，바지，적삼，정뱅이，단속곳’둥과 달리 겉옷은 한자어 명

칭이 사용되고 있다 『상례비요』의 ‘장오자[長uJj子)’가‘장옷’의한자어
명칭이다

@기타 흔삼(한삼)，과두，보션，다님，행경

‘혼삼’은여자들의 손을 가리기 위해서 소매 끝에 다는 물건이다 달

리 ‘한삼(if…’이라고도 한다 ‘혼삼’은‘손을가리기 위하여서 두루마

기，소창옷，여자의 저고리 따위의 윗옷 소매 끝에 흰 헝경으로 길게 덧

대는 소매’다 흔려1 때에는 장옷에 달았지만， ‘호상옷’에서는보통 적삼

에 단다 ‘과두’는‘과도，과디，튼허리，군허리’의 형태로도 나타나는데，

여자 시선에게 ‘치마저고리를 입힌 다읍에 허리가 보이지 않게 감추는

싸개’다 ‘과두’는문헌어 ‘과두(짧뾰)’가그대로 쓰인 경우로，‘염할때

시체의 배를 씨는 데 쓰는 수의’다 천을 겹으로 해서 만든다

‘과두’는‘수의’옷가지가 처음 소개된 r국조오례의』에서 보이기 시작

하여 지금까지도 사용되는 어휘다 『조선재봉전서』에는 ‘복과’가허리띠

의 의미로 ‘남자수의’에올라 있다 r첨선창』에는 크기만 다를 뿐 남녀

공히 시용하는 ‘배싸개’로 과두를 소개하고 있다

‘보선’은‘버선’에대웅핸 방언형이다 ‘수의’명칭으로 문헌에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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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라는고유어가 사용된 것은 『조선재봉전서』이며，그 이전에는 한자

어 ‘말(짧)’이사용되었다 ‘보선’은겹버선이나 솜버선으로 만드는데 속

에는 ‘명주솜’이나창호지들 넣어 만들었다 변을 사용하면 시신의 뼈가

검게 변한다는 속설 때운에 제주에서는 ‘옥화솜’을쓰지 않는다

‘다님‘과‘행정’은남자 바지에 소용되는 물건이다 ‘다념’은표준어

‘대닝’에대웅하는 방언형으로，역어유해，(상 45)의 ‘IJ、帶子{다념}

씬’과 『한중록」의‘옷골홈다님 빅기진지 다향야 드리니’에서 확인된

다 『읍혈록』에는‘다엠(多센’，조선재봉전서』에는‘대닝’이쓰였다 제

주 지역에서는 ‘다님，다림，맹김’형태로 나타난다 ‘행경’은‘바지나중

의를 입을 때에 흘러내려지 않도록 정강이에 감아 무릎 아래에 매는 물

건’으로표준어 ‘행전(行煙)’에대웅한다 『상례비요』동의 ‘늑백(행」범)’

이 ‘행경’에해당한다

2) 갖은수의

여기에서 ‘갖은수의’는시신에 λF용승F는 입관할 때까지 소용되는 옷

가지를 제외한 물건을 말한다 ‘호상옷’의명칭 대부분이 고유어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갖은수의’관련 어휘는 ‘엄두’，‘악수’，‘지금’，‘천금’l

‘호상’처럼한자어 사용이 많은 젓이 특정이다

@설맹지，설명주，맹지솜

‘설맹지，설명주，맹지솜’은‘실을컬 수 없는 허드레 고치를 삶아서

늘여 만든 솜’을말한다 표준어 ‘풀솜’또는 ‘명주솜’에대용하는 방언

형이다 ‘설맹지’는‘호상옷’이나베개，버선 퉁의 속에 넣거나 시신의

눈과코，귀퉁구멍을막고턱 밑을받칠때사용한다 또관의 빈공

간을 채우는 ‘보공’으로도시용한다 r국조오례의』에 보면，‘설맹지’라는

명칭 대신에 ‘층이(充耳)’가보인다 ‘충이’는『표준국어대사전』에‘염습

(險짧)할때에，죽은 사람의 귀를 솜으로 메움’이라고되어 있는데，이때

의 ‘충이’는‘귀둥을 막는 솜’을일컴는 용어로 쓰였다 ‘설맹지’는한

자어 ‘雪%子’에서온 말이다 r읍혈록』에는 ‘雪細子’와‘充耳’가흔효되

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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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두，염되，염도，엄뒤저고리，두풍머리

‘엄두’는‘시신의머리를 싸는 물건’이다 지역이나 제보자에 따라 ‘엄

두，염되，염도，엄뒤저고리， 두풍머리’처럼 다양한 어형이 나타난다 ‘염

두(據떼’는한자어 {엄(짧)+도(두，되X頭)}구성의 어휘다 『사례펀람」

에 여자의 머리싸개로 ‘엄(뼈)’이소개되어 있는데，엠’이 바로 ‘엄두’에

해당하지만 제주 지역에서는 남녀 공용으혹 쓴다 연구자에 따라 ‘엄뒤

처고리’는 남자의 복건에 해당되는 여모이고， ‘검은호상’은남자의 복건

에 해당하는 얼굴싸개 19)라고 구분하고 있지만，본 연구자의 조사 결과

제주 지역에서 ‘엄두’는‘검은호상’전에 시신의 머리를 씨는데 소용되

는 울건으로， ‘검은호상’과마찬가지로 남녀 공용의 ‘갖은수의’의하나

다 ‘두릉머리’는‘영주천이나 베 등으로 두른 머리’라는 의미로， ‘머리

싸개’에 해당한다 『읍혈록』에는‘여자수의’에‘과두(꽃뺑’가올라 있고，

『조선재봉전서』에는 ‘머리씨논 보’라는설명과 함께 ‘방수의’에 ‘과두’

를 소개하고 있다 『침선장』에는‘갖은수의’로벽목{뺑1'1)이 소개되었다

@검은호상，호상，복감티

‘검은호상 호상 복감티’는 ‘시신의 머리에 씌우는 명주로 만든 모자’

를 말한다 모자 색깔이 검어서 붙은 이름이다

(개머리에 씌우는 게 호상 검은 경로만 허는 거 죽은 후제 머리에 씌왕 매

장허주기 그경 호상?음이렌 헌다(한경연조수2리)
(나)호상혈 검은색 맹지 엇이민 흰 맹지를 연기에 그을린 다음 사용히연게

(한정연조수 2리)

(다)겸은호상 안넨 붉은 맹지로 허곡 우의 검은 맹지로 창난 검은호상엔허영
영 뒤에 댐기 쇠 캐 을룩 얀로 영 특받이 채울 거 허곡(애윌읍 수산리)

(가H다)에서보듯，‘호상옷’관련 어휘 중 유일하게 ‘호상’이라는이

름이 붙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검은호상’은‘호상옷’의대표격이다

검은 명주를 ‘호상1음’(호상감)이라고하는데 검은 천이 없을 때는 ‘흰

명주를 연기에 그을려서’ 시용하였다 안에는 붉은색， 겉은 검은색 명주

19) 고부자，앞의논문，l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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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만드는데， 지역에 따라서 ‘복감티’라고부른다 ‘복감티’는{복(服)+

감티(감투)}구성의 어휘다 ‘검은호상’은‘엄두’로머리를 싼 후에 그

위에 씌우는 모자로，한자어 ‘연모，역목’20)의 역할을 하는 부속물로 보

인다

G)악수，와수，손싸개，손장갑，손마개
‘악수(裡手)’는‘시신의손에 끼우는 장갑’으로 c국조오례의」에서 보

이기 시작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용어다 제주에서는 ‘악수，와수’

처럼 한자어로 표현도 하지만 ‘손싸개’，‘손장갑’，‘손마개’처럼고유어로

바꿔 사용하기도 한다 이들은 표준어 ‘약수(健주)’에대응하는 방언형이

다 예전에는 “‘악수’를겉은 검정，안은 빨강 병주 "21)로 만들었으나 요

즘은 흰 병주로 만들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 동의 사전에는 ‘악수’를

‘소렴(!J、檢)때에 시체의 손을 싸는 행경’이라고 되어 있으나，제주에서

수의를 입히는 일은 소럽에 하지 않고 대렴에 한다는 점이 다르다

@대림포，두릉포，매장포，매장베，베

‘대립포，두름포，매장포，매장에，베’는시선에 ‘호상옷’을다 입힌 다

음에 몽 전체를 씨는 보를 말한다 표준어 ‘염포(쨌布)’에대용하는 방언

형이다 삼베나 병주를 이용해 만든다 ‘대림포’는{대림(대렴)+포(布)}，

‘두름포’는{두르-+←口+포}，‘매장포(베)’는{매장+포(布)，매장+베}

구성으로 매장할 때 시신을 싸는 보를 말한다 ‘포(布)’는‘베’를의미하

는 한자어다 ‘베’는대렴을 끝낸 후 시신을 묶는 기다란 천으로，지역에

따라서 7군데，또는 12군데 묶는다

@지금，천긍

‘지금’과‘천금’은시신의 ‘요’와‘이불’에해당하는 어휘다 ‘지금’은

표준어 ‘지요[地濟]’，‘천금’은‘천금(天효)’에해당하는 방언형인데， ‘지

20) ‘명목{헨I'l)，면요 벽목’은문헌에서소렴(시、웠)할때 ‘시체의얼꿀올싸애는헝깊’
을 일걷는말이다 국어사전등에는‘명옥’이표제어로올라 있지않고，‘면모’와
‘역목’만올라 있다 문헌속의 ‘영목{맹팀)’은‘역목(順띄)’의오기로보인다

21) 고부자，앞의논운，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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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처럼 ‘이불금(용)’이‘요’를뜻하는 용어로 쓰인 것이 특이하다 ‘지

금’과‘천금’은안에 명주송을 넣어 만든다

(라)지금 천긍은 예전에는 울색으로 했으나 지금은 흰색 영주로 하는데1 납

자는 초록색 깃을당고，여자 이블은붉은색 깃을 달아서구분한다(한경
연 조수 2리)

(애지금은 검정 병주로，천금은 붉은 색으로 만틀었다(애월읍하뀌2리)

(라H마)보면，시신의 요와 이불은 물색으로 만들다가 ‘호상옷’을흰

색 명주로 만드는 것처럼 흰색 병주로 만들고 있다 또 색깔로 남자 것

과 여자 것을 구분하는데，요즘도 남자 이불에는 ‘초록색깃’을달고，여

자 것은 ‘흙은깃’을달아 만든다 『읍혈록』에는‘요[웹]’，조선재봉전

서』에는구개음화 이전의 ‘디요’，침선장」에는‘지요[地裡]’가올라 있다

@베개

‘베개’는시신의 머리를 괴는 물건이다 명주나 베를 이용하여 겹으로

만든다 안에는 ‘설맹지’(명주솜)를넣거나 없을 때는 모래나 찰흙，재，

숭가루를 넣어 만든다 『읍혈록』에한자어 ‘林’이라표기되턴 것을 「조선재

봉전서』에서는 고유어 ‘베개’가쓰였다

@주맹기

‘주맹기’는표준어 ‘주머니’에대휩운 방언형이다 ‘주맹기’는머리

카락과 두 손톱과 두 발톱을 깎아 넣는 용도로 모두 5개가 필요하다 표

준어 ‘조발낭(11\髮훌)’이나‘오낭(五짧)’에해당한다 국어사전의 뭇풀이

를 보면，‘조발낭’과‘오냥’은‘염습할때에 시신의 손발톱을 깎고，흩어

진 머리차락을 주워 담아，관의 한 구석에 넣는 조그마한 주머니로，붉

은 색으로 만든’다 이 주머니를 제주에서는 ‘소랑’22) 또는 ‘오낭(퍼婆)’

과 ‘오낭(샘짧)’23)이라고 하는데，요즘은 고유어 ‘주맹기’로대체되어 쓰

22) 김영돈，제4정 통과의례」，『제주도문화재및 유적종합조사보고서"제주도，123
쪽

23) 고부자，앞의논운，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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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바)주맹기는 다섯 갱 놓인 그 사랑이 죽으민 손톱，방톱 X아 놓고 머리 끊

어 놓고 또。1제 담배 놓고，또 노잣돈 놓고 그러는 게 다섯 개가 들어
가(제주시삼도1동)

(바)의예문을 보면，주머니 다섯 개에는 ‘머리카락，손톱，발톱，담배，

노잣돈’을 넣는다고 하여 앞의 ‘조발냥’의의미와는 차이난다 시대가

흐르고，집안에 따라 ‘주맹기’의용도가 다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읍혈록」에는‘짧六’이라고해서 여섯 개의 주머니가 필요하다고

기술되어 있어 차이를 보인다 ‘주맹기’는흰색 명주나 창호지 또는 삼

베로 만든다 유림들 사이에서 쓰이던 한자어 ‘오낭’퉁이 시대의 변화

의 흐름과 수의가 민간에까지 이어지면서 고유어 ‘주맹기’로대체되어

쓰이고 있다

@신발，신，저숭신

‘선발，선，저승신’은 ‘시신이저승에 갈 때 신고 가는 신’이다 표준

어 ‘습신’에대웅하는 방언형이다 『국조오례의』동에 ‘이(題)’라는한자

어가 쓰이다가 『읍혈록』에남자 수의에 ‘운혜(雲햄)’24)，여자 수의에 ‘이

(題)’라고올라 있고.조선재봉전서』에는 ‘신’이라고표기되어 있다 요

즘은 고유어 ‘신’을사용하고 있다 예전에는 ‘저승선’을백지 또는 물색

명주로 만들었으나 요즘은 보통 흰색 명주로 만든다

@동심줄

‘통심줄’은오색실로 매톱을 지어 만든 물건이다 ‘동심중’은겸은영

주와 노란명주 위에 붙이는데， 대렴을 한 시신의 가솜 쪽에 놓는다 동

심줄은 우울정자로 뒷면에는 열십자 모양으로 맺는데，혼백상에 두었다가

하관 때에 가슴 쪽 관 위에 두고 묻는다 ‘흔백상’은‘혼백을모셔두는 상

24) 문옥균외，앞의책，52쪽에서는‘운혜’를‘코에구름무늬를놓은 비단신’이라고
풀이하고있지만『표준국어대사전』어써는‘여자틀이신는마른신의하나 앞요어1
구름무늬를놓는다’고설명하고있어차이를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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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표준어 ‘흔백상자’또는 ‘흔생塊箱)’에대웅하는 방언형이다

제주도방언의 ‘호상옷’관련 어휘를 정려하면 <표 3>과 같다

〈표3) 제주도방언의‘호상옷’관련 어휘

구분 낭자수의 여자수의

상의 적상，저보리(저구리)
속적삼 1 적삼，저1리(저구러1 속저고려 경저고
래，홍성t한심h

하의 속중으k짐뱅이，정뱅이L 중의 1 바지
소중의(속곳)，단속곳η 치에(속치메1 걷치에)，’허
피띠，꾀뮤아파도)

걷옷 창옷，도복〈도폭)，허리띠 장옷

가타 다닝1 맹경
엄두〈업도 엄되 y 엄뒤저고히 1 두흥어메 경은호성1호상1 복강Ej)，악수(와수 손싸개 손마

갖은수의 개)，지금)천금)대링포(두를포l 손수건)주맹기(오낭1 소낭 1 소링h 보선，신별(신1 저승신)，
에개 1 설앵지(설명주，맹지승 l 동싱중

W ‘호상옷’의 부분 명칭

‘호상옷’의부분 명칭은 ‘옷가지’영칭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고유어로

되어 있다 부분 명칭 가운데는 옛 어형이 그대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특이 어헝 가운데는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은 어형도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어 어휘 발굴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

닌다 부분 명청은 ‘호상옷’을만드는 과정에서 조사된 어휘를 ‘상의’와

‘하의’로나눠 특이 어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1) 상의

@의몸，이폼，잇몽

‘의옴，이몸，잇몸’은‘저고리나 장옷，도포 따위의 소매나 깃 들을 뺀

옴통의 부분’을말한다 {의(衣)+봄}구성으로， ‘의몽’은옷의 품에 해당

한디 『우리말큰사전』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다

ev간미，질스미，끗동
‘스미’는표준어 ‘소매’에대웅하는 방언형이다 ‘질간미’는{질-+δ

미}구성으로，소매 길이가 짧을 때 다른 천으로 길게 이어 붙인 소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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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r우리말큰사전』에 ‘길소매’가‘화장’의전남 방언으로 올라 있는

데，여기에서의 ‘질δ미‘는‘화장’의의미와는 다르다 ‘화장’은‘저고리

깃고대 중심에서 소매 끝까지의 길이 ’를말한다 ‘끗통’은‘여자의저고

리 소뱃부리에 댄 다른 색의 천’을말한다

@짓，목고대

‘짓’은‘저고리나도포 따위의 목에 둘러대어 앞에서 여밀 수 있도록

된 부분’을말한다 ‘칫’은표준어 ‘깃’에대웅하는 방언형이다 ‘목고대’

는 {목+고대}구성으로，표준어 ‘깃고대’의의미로 사전에 표제어로 올

라 있지 않은 어휘다 ‘깃고대’는‘옷깃의뒷부분 특히 깃 달 때에 목

뒤로 돌아가는 부분’을이른다

@ 섭，압섭，안압섭，맛압섭

‘성’은‘저고리나도포 따위의 깃 아래쪽에 달린 길쭉한 헝경’을말한

다 표준어 ‘성’에대웅하는 방언형이다 『아학편，(상、12)의 ‘옷엽금

샘’의‘섭’의단모음화한 ‘섭’이제주도방언에 남아 있는 경우다 ‘압섭’

은 표준어 ‘앞성’에대응하논 방언형으로，한청문감， (11: 7)의 ‘압섭

갔前標’이단모음화한 어형이다 ‘안안섭’은표준어 ‘안성기‘맛압섭’은

‘겉성’에대응동F는 방언형이다 즉，성의 속으로 여며지는 쪽을 ‘안압성’，

성의 바깥쪽을 ‘뱃압섭’이라고한다 ‘맛압섭은창쓸 넓게 허고 안압섭

은 족게 허곡’(제주삼도 1동)의구술 자료에서 보이듯，‘안압섭’이안으

로 여며지기 위해서는 ‘빗압섭’보다작게 재단해야 한다 문헌에는 ‘안

성’25)과 ‘것섭’26)이 보인다

@곰，큰곰，젓곰，진곰，장른곰

‘곰’은표준어 ‘고름’에해당하는 방언형이다 ‘고름’을제주에서는

‘고릉，골름，골흥’이라고 한다 ‘큰곰’은‘젓곰’에상대해서 긴 고름을

25) ‘겁격삼 안섭히 되여 흔득존득 대히펴괴믿 n짧 각시늬 좁Jí:)’냥광우 편저，교

학 고어사전J，(주)교학시-，1997/1971 ，1021쪽에서재인용
26) 것섭 大練 1"1文解 上 56)，옷것생大찌~{Il훨解빼 40) 남광우 면치，위의 사전，70
쪽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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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하는 말이다 ‘큰곰’은옷의 곁에 다는 고름으로， ‘젓곰’보다크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명칭이고， ‘젓곰’은옷 안에 달아 옷의 안깃을 여밀 때

사용하는 끈이다 표준어 ‘안고름’또는 ‘속고름’에대용하는 방언형이

다 반대로 곁깃을 여며 매는 옷고름을 ‘걷고름’또는 ‘겉옷고름’이라고

한다 27) ‘젓꼼’은{젓+곰}으로 분석되는데， 젖가슴 쪽에 붙여서 생긴

명칭으로 보인다 ‘진곰’은‘저고리나도포 따위의 옷의 깃 끝과 그 맞은

편에 하나씩 달아 양편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한 헝경 가운데 긴 끈’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짧은 것은 ‘장른곰’이라고한다 ‘진곰’은{질 +-L
+곰}，‘쭈른곰’은{장르_+_L+ 곰}으로 분석된다 ‘곰’은‘고홈’에서

‘승’이탈락하고 ‘곰’으로축약한 형태다 『왜어유해」에‘고톰η8) ，Ii"훈몽

자회」에 ‘골흠，고흠，긴홀’29)형이 보인다

@바대，저깡바대，짓바대

‘바대’는‘흩적삼이나 고의 따위의 잘 해어지는 곳에 안으로 덧대는

헝깊 조각’을말한다 표준어와 같다 ‘바대’는흩옷에서 바느질이 잘 해

어지거나 약한 부분에 덧 되는 헝깊 조각으혹， ‘호상옷’의흩옷인 ‘창옷’

과 ‘적삼’풍에 펼요하다

‘저깡바대’는흩으로 만드는 ‘적삼’이나‘창옷’의겨드랑이 쪽에 덧대

는 천을 말한다 {저깡+바대} 구성의 ‘저깡바대’는표준어 ‘곁바대’에

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저깡이’의어근 ‘저깡’에‘바대’가합쳐져서 만들

어낸 합성어다 ‘저깡이’는지역에 따라서 ?쟁이， 주깡이’라고도 ;;-]는

데，표준어 ‘겨드랑이’에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짓바대’는‘흘옷의 고대의 안쪽이나 바깥쪽에 넓게 덧대는 헝경’을

말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동바대’의옛말로 ‘깃바대’가올라있는

데，‘깃바대’가구개읍화한 어형 ‘짓바데’가제주도방언에 남아 있는 경

우이다 『사성통해，(下35)의 ‘깃바대’외에도 ‘깃바믹’30)도 올라 있다

27) 국립국어원의r표준국어대사전」에는‘겉옷고름，곁오릉，안옷고름’을표제어로올라
있지만‘안고릉’은표제어로퉁재되어있지않+

28) 고흠반 11'Ai젖解 上깅6) 남광우 편저，앞의사전，96쪽에서재인용
29) 고홈 及 긴훌 뿜日帶子(訓잦東中本中23 帶字 註，골흥 及 긴흘 皆티뿜子{회1I象

했山本 中.11 帶字 감).，남광우 펀저，위의사전，105쪽 112쪽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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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바대’는‘어갯바대’라고도한다 ‘저깡바대’와‘짓바대’도새로 발굴된

어휘다

@진통，동전

‘진동’은소매에서 깃과 닿는 부분의 폭이나 넓이를 말한다 예천부터

‘진동’이라고쓰고 있다 ‘동전’은‘한복의 저고리의 깃 위에 조붓하게

덧대어 꾸미는 하얀 행경오리’을 말한다 ‘동전‘은저고리에는 달지만

‘적삼’에는달지 않는다 ‘동전’은표준어 ‘동정’에대응하는 방언형이다

@업을복

‘엽을복’은‘남자의겉옷인 도포 등 뒤에 텃붙여 길게 늘어뜨린 천’을

말한다

(사)‘칫바데에이디 업을복이라고 혼 쪽을 물에 강라서 요건 등실밥인디 엽
을복을 이딜쩨여가지고 박지 안 헤서 업을복이라(제주시삼도1동)

예운 (사)에서보이듯이， ‘업을복’은‘짓바대’즉，‘등바대’에한 폭의

옷감을 가운데로 두 개로 나눠 양 어깨 뒤쪽으로 길게 늘어뜨려 붙이고，

옷에 박지 않는다 ‘엽을복’은{업-+-을+복}의구성으로，옷 뒤에 엽은

것과 같은 늘어뜨린 천 모양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2)하의
@복，폭，치마폭，지러기

‘복’은‘하나로 연결하려고 같은 길이로 나누어 놓은 종이，널，천 따

위의 조각’을 말한다 치마나 바지를 만들 때 사용되는 천을 일컬을 때

시용한다 제주도방언에서는 ‘폭(1剛’의 옛말인 ‘복’과‘폭’이흔용되어

나타난다 ‘치마폭’은‘피륙을 잇대어 만든 치마의 너비’를 말한다 ‘지

러기’는 ‘길이’，즉 ‘기장’의방언형이다 ‘호상옷’의‘치마폭은 ‘짝그르

게(훌수)’한다고 해서 일곱 폭으로 만든다

30) 깃바민 禮眉(譯解補 41) 남광우 편저，위의사전，218쪽에서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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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허리곰，단

‘허리’는‘바지나치마，고의 따위의 맨 위가 되는 부분’을 말하고，

‘허리곰’은‘치마의허리에 다는 고름’이다 ‘단’은‘옷자락끝의 가장자

리를 안으로 접어 붙이거나 감친 부분’을 말한다 ‘호상옷’의‘중의’는

단을 꺾어서 바느질을 하기 때문에 단이 있지만，바지는 천의 안감과 겉

감을 함께 어우러지게 재단하기 때문에 단이 없다

@상복，진셋복，족은셋복

‘상복’은‘남자의한복 바지나 고의 따위의 허리에 달아 사폭을 대는

긴 헝경’을말한다 ‘상복’은{상(上)+복}구성요로，‘상’은바지를 구성

하는 중요한 부분이고，‘복’은‘폭’의의미이다 표준어 ‘마루폭’에대웅

히는 방언형이다 ‘진셋복’은‘남자한복 바지에서 마루폭과 마루폭 사

이에 댄 큰 폭’으로，왼쪽 마루폭에 대는 ‘사폭’을말하고，‘족은셋복’은

‘바지나고의 따위의 오른쪽 마루폭에 대는 헝경’을말한다 ‘진셋복’31)

은 표준어 ‘큰사폭’，‘족은셋복’은‘작은사폭’에대웅히는 방언형이다

‘셋복’은표준어 ‘사폭’에대응하는 방언형으로，‘남자의한복 바지나 고

의에서，허리와 마루폭 사이에 잇대어 붙이는 네 쪽의 헝깊’을말한다

@소중의바대，강알바대

‘소중의바대’는‘소중의’곧 ‘속곳의밑에 덧붙이는 천‘을말한다 ‘강

알바대’는 {강알+바대}구성으로 ‘중의나속곳의 샅 부분에 덧대는 헝

경조각’을 말한다 ‘강알s은 ‘샅’의방언형이다 ‘소중의바대’나‘강알바

대’는표준어 ‘밑바대’에대웅하는 방언형으로 새로 발굴된 어휘다

@딘작단추

‘P작단추*는 ‘매듭을지어 만든 헝경 단추’를말한다 ‘민작’은표준

어 ‘매듭’에대웅하는 방언형으로，‘모작단추’는지역에 따라서 ‘벌딘작’

또는 “들마기’라고한다 여성들의 속곳인 ‘소중의’를여밀 때 사용하는

31) 현평효 외의 r개정중보 제주어사전』에는‘진셋복’을‘큰셋복，큰삿복’으로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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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경단추다

(아)던작단추는세 개를 다는데 양반들이 입는 속곳에는 하나만 달았다‘(제
주시 삼도 1동)

예문 (아)를보면，‘딘작단추’는여성들의 속곳인 ‘소중의’에달았는

데，보통 사람들이 입는 속곳에는 3개를 다는 데 반해 양반들이 입는 속

곳에는 하나만 달아 구별하기도 했다

V ‘호상옷’의바느질법 관련 어휘

l 옷감과도구 관련 어휘

1) 옷강

@ 맹지，검은맹지，노랑맹지，붉은맹지，양단，설맹지，삼베

‘맹지，검은맹지，노랑맹지，붉은맹지，양단，설맹지，베’는‘호상옷’관

련 재료다 시신에 입히는 ‘호상옷’은‘맹지(명주)’와‘양단’，‘삼베’를재

료로 해서 만든다 제주 지역에서는 ‘호상옷’재료로 면이나 모시，나일

론은 쓰지 않는다 ‘호상옷’재료로 ‘면’을쓰면 시신이 까땅게 된다고

하고，‘모시’로‘호상옷’을지으면 자손의 머리가 허떻게 쉰다는 속설 때

문에 기피한다 ‘나일론’은시신이 썩지 않는다고 해서 꺼린다 예전에는

물색 명주도 사용했지만， 요즘은 대부분 흰색 병주나 삼베로 만든다

‘설맹지(플솜)’는시신의 눈과 코 풍의 구맹을 막거나 옷감 안이나 이불

퉁의 안에 넣는 재료이다 관을 채우는 보공으로도 사용된다 ‘삼베’는

‘호상옷’의재료로 쓰는 한편 시신을 싸는 ‘대립포(대렴금)’와시신을 묶

는용도로도사용한다

@백지，오색실，창호지，산되찍

‘백지，오색실，창호지，산되찍’은 ‘호상옷’의‘갖은수의’에필요한 재

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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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구

@자， 7세，바농，썰，골미

‘자，7세，바농，썰，골미’는‘호상옷’을마름질하거나 바느질할 때 소

용되는 도구이다 ‘7서1’는표준어 ‘가위’，‘바놓’은‘바늘’，‘쌀’은‘실’，

‘골미’는‘골무’에대응하는 방언형이다

@다리왜，윤디，융디판，화리

‘다리위11，윤디，윤디판，화랴’는 ‘호상옷’을만들고 난 후 마무리할 때

다림질에 소용되는 도구다 ‘다리웨’는표준어 ‘다리미’에대웅핸 방언

형으혹，운헌어 ‘다리오리，다리우리’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윤디’는

‘인두’，‘윤디판’은‘인두판’，‘화리’는‘화루’에대웅동F는 방언형이다

2 바느질법 관련 어휘

1) 재단
φ을다，을르다，기치다
‘을다’，‘을르다’는‘옷감따위를 치수에 맞게 재거나 자르다’는 의미

의 방언형이다 ‘호상옷’을만들기 전에 재단할 때 히는 말이 ‘옷블르

다’이다 문헌어 ‘민걷다，민르다’에 ‘근’음이첨가된 형태가 방언형으로

남아 있는 경우다 ‘기치다’는‘끊다’또는 ‘자르다’의의미로，옷감 따위

를 자를 때 사용하는 방언형이다

@수녹 새기다，주름즙다， 고비치다， 꺼끄다

‘수녹새기다’는 ‘버선따위의 풍을 꿰매서 솔기를 만들다’는 의미다

‘수녹’은‘버선따위의 꿰앤 솔기’로，버선은 수녹이 바깔쪽으로 향하도

록 하여 신는다 ‘주릉즙다’는‘옷의폭 같은 것에 주름이 지게 하다’는

의미로，‘호상옷’의치마허리에 주름을 장을 때 사용송뜯 어휘다 ‘고비

치다’는 표준어 ‘곱치다’에대응하는 방언형으로， 천을 반으로 접어서

합칠 때 사용승운 어휘이고，‘꺼끄다’는‘천따위의 앓은 물체를 구부리

거나 접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표준어 ‘꺾다’에대웅하는 방언형으로，

‘중의’의단을 꺾을 때 사용하는 어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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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느질법

@바농질，손바농질，뒷바농질，앵침

‘바농질’은표준어 ‘바느질’에대웅하는 방언형이다 ‘손바농질’은손

으로만 하는 바느질을 말하고， ‘뒷바놓질’은바느질을 한 땀씩 잇대어

하는 ‘박음질’의한 종류로 바늘을 앞 땅의 제자리에 꽃야 박는 바느질

법이다 달리 ‘탱침’이라고한다 ‘뒷바농질’은{뒤+-~、+바농+ 질}

구성으로， 바늘땀이 뒤로 돌아가서 박음질하기 때문에 붙여진 바느질법

이고，‘맹침’은‘땀침펙 변이음으로，표준어 ‘온땀침에 대휩}는 방언형

이다 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새 어휘다

(자)호상옷은 손바농질(손바느칠)로하는데，뒷바농질도 아녀고 뜯어 고치지
도 않는다(제주시삼도1동)

예문 (자)를보면，예전에는 시신이 입는 옷을 뒷바느질을 하거나 뜯

어 고치지 않을 정도도 정성을 다해 바느질을 했는데，이는 영흔플로 하

여금 이승에서의 아쉬웅이나 미련을 남기지 말라는 산 자들의 간절함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감치다，박다，시끄다，호다

‘감치다，박다，시끄다，호다’는 ‘호상옷’을만들 때 사용하는 바느질

법이다 ‘감치다’는‘바느질강의 가장자리나 솔기의 실올이 풀려지 않게

용수철이 감긴 모양으로 감아 꿰매다’는 의미다 보통 단을 만들 때 사

용한다 ‘박다’는‘실을곱걸어서 꿰매다’논 의미로，바느질을 단단히 할
때 사용한다 ‘시끄다’는‘옷의해지기 쉬운 부분이 쉽게 해어지지 아니

하게 다른 천을 대서 음성듬성 꿰매다’는 의미로，미름질한 옷감이 멀리

지 않게 듬생듬성 해두는 바느질법이다 표준어 ‘정그다’에대휩 F는 방

언형이다 ‘호다’는‘헝경을겹쳐 바늘땀을 성기게 꿰매다’는 의미로，표

준어와 어형이 같다

@줍다， 들다，딪다

‘줍다’는‘떨어지거나 해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또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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꿰매다’는 의미의 방언형으로 표준어 ‘칩다’는의미다 ‘들다’는‘물건을

일정한 곳에 붙이다’는 의미의 표준어 ‘달다’에대웅송뜯 방언형이다

‘통전을 들다’，‘딩작단추를 등다’처럼쓰인다 ‘뭇다’는‘노，실，끈 따

위를 잡아매어 마디를 만들다’는 의미의 방언형이다 ‘딩작단추’나‘동

성줄’을만들 때 사용하는 어휘이다

@통근술

‘동근솔’은‘옷따위를 지을 때 두 폭을 맞대고 꿰앤 후에 남는 시접

을 하나로 감싸기 위하여 천을 세 번 감아서 둥그렇게 만들어 박는 바

느질법’이다 ‘호상옷’가운데 흩옷인 ‘적삼’과‘창옷’따위의 두 폭을 맞

대고 꿰맨 후에 남는 시정을 하나로 동글게 박을 때 사용하는 어휘로，

‘동근모양의 시접의 솔’을말한다 ‘동근술’은{동글 +-L+ 숭}의 구성
으로， 여기에서 ‘술’은‘솔’의이형태로， ‘솔기’의준말이다 『한청문감』

(11: 26) 퉁의 문헌에는 ‘솔붓치다’처럼 ‘솔’형이.가례도언해J (2)에는

‘숨’형이나온다

VI. 결론
지금까지 제주도방언에 나타난 호상옷 관련 어휘를 종류별 명칭，부

분 병칭，바느질법 관련 어휘로 나눠 목록화를 하고，관련 어휘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첫째，제주도방언의 ‘호상옷’관련 명칭을 ‘옷가지’와‘갖은수의’로나

눠 고창한 결과，‘호상옷’은일상 옷 가운데 가장 갖춰 입었던 ‘혼례’때

의 옷차림에다가 ‘대렴’때 펼요한 제구(請具)인‘갖은수의’로이루어지

는데，시대가 바뀌면서 ‘호상옷’이간소화하고 있다

툴째，제주 지역의 ‘호상옷’관련 어휘 중 옷가지의 명청은 한자어보

다 고유어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갖은수의’는예전처럼이

한자어릎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한자어가 고유어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머리카락과 손톱 풍을 담는 ‘오낭，

소냥’은 ‘주맹기’라는명칭으로，얼굴 싸개인 ‘엄’은‘엄뒤저고리’，‘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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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깨)'는‘허리띠’，‘악수(握手)’는‘손싸개’처렴어형이 바뀌고 있다 ‘오

낭’과‘소냥’과같은 한자어는 유학을 중시했던 사람들이 주로 써왔다고

한다면 시대가 흐르고 서민층으로 가면서 한자어 ‘오낭’둥이 ‘주맹기’

라는 용어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셋째，부분 명칭 관련 어휘에서는 제주도방언의 특정이 잘 드러나고

있다 즉 ‘복(폭)’，‘섭’，‘질δ미’，‘바대’，‘짓바대’풍은 제주도방언의 큰

특정인 문헌어의 옛 어형을 확인할 수 있는 어휘다 또 ‘의몸’，‘질÷미’，

‘목고대’，‘안양섭，맛압섭’，‘젓곰’，‘진곰’，‘저깡바대’，‘업을복’，‘허리

곰’，‘소중의바대’，‘강알바대’풍은 다른 지역의 방언과는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이들 어휘틀은 국어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 않은 어휘로，

새 어휘의 말굴이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넷째，바느질법과 관련한 어휘 가운데는 ‘손바농질，뒷바농질， 맹침，

동근술’동 ‘침선’과 관련한 특이 어형도 새롭게 발굴되었다

한편，이 논문에서는 제한된 지면으로 ‘염습’관련 어휘，‘호상옷’과

관련한 금기어와 속답，관용 표현 등을 다 다루지 못했다 앞으로의 과

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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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꽉효딘

Study on the Vocabulary about Shroud in
Jeju D ialect

Kim，Soon-Ja*

‘Hosangot’，‘sueUl’in standard Korean，is a gannent or piece of

cloth used to wrap a ，dead body and rhe terms are different 감Uffi people

and regions like‘hosang’or‘Jeoseungot’10 this study，the vocabulary

about shroud is divided into some categories such 싫 names，names of

the parts of clothes，and how to sew，etc. to r앉tore endangered Jeju

dialect. The purpose of this study，moreover，is to Korean→.linguistically

systematize and analyze the words. Here arε the conclusions

First，‘hosangor’in J이u dialecr meansthe most forrnal clothes for

wedding ceremony with ritual utensi1s for shroud

Second，there are more Korean native words for the clothing than

sino-Korean words 、이1ile words -for ritual utensils are often sÎno-korean

However，as time have changed，morc. Korean native words are used for

the ritual utensils

Thìrd， some names of the paπs of dothes are from document

language and have special word forms，which is the characteri~’tic of Jeju

dialect. 1t is meaningfu1 to find these words as some of them are also

especially novel and couldn’t be found in the Korean dictionary

Fourth，there are some interesting new words abour sewing such as

* lecturer，]eju NatÎon이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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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banongjil ，dwitbaoongjil ，dengchim ，donggeunsul ’

It Îs shame that ffiore words for a shroud ，taboos and sayings could

not be listed because of the limited pages. It is for the next study

KeyWords: Hosangot，J이udi이ect，Funeralriteι Corpse，Howto s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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